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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범죄학회·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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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현재 명확한 증거에 대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형사사법제도는 과거와 달리 중요
한 위치에 있는 정부관료의 의견에 기반한(opinion-based) 정책이나 프로그램보다는 명확한 증거에 기반
한(evidence-based)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실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국처럼 방만하게 운영된 비대한 
정부를 작은 정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처럼 재범을 줄이기 위해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을 살려
서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증거기반의 정책은 점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이
런 상황에서 우리 학회는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하태훈원장님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형사정책 분야에
서 증거기반 정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증거를 중시하는 것은 인권을 증진하려는 역사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우생학을 이용하여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나, 흑인을 배제하기 위해 흑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만들어 내었던 미국과 
같은 나라들의 불행한 역사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거기반의 정책은 동성애자가 에이즈를 퍼뜨린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흑인이 능력이 떨어진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게으르다는 명확
한 증거 없이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또한 증거기반 형사정책의 흐름은 그
동안 재범예방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병영훈련이나 자아존중감 향상프로그램과 같은 효과 없는 프로그램
들을 시행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할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훌륭한 연구들을 작성하는데 힘쓰신 6분의 발표자들께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간을 내어 흔쾌히 토론을 맡아주신 8분의 토론자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
히 멀리 미국에서 시간을 내어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우영기교수님과 김빛나교수님께 더욱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우리 학회에 데뷔를 하시는 우영기교수님, 송효종교수님, 최재훈교수님께도 특히 
감사드리며, 우리 학회가 점점 더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오늘 또 한 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그 동안 대학
원생의 포스터발표에서 좋은 논문을 선정하여 상과 상금을 수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회 재정의 
한계로 인해 시상을 몇 번 하지 못한 적이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들은 케이스탯(KSTAT)리서치의 김지연
사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학회의 젊은 학자들의 용기를 북돋는 일을 흔쾌히 맡아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
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학회는 역사에 비해서 우수한 논문이나 저서를 발간한 학
자들에 대한 학술상 제도를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항상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올해부터 김준
호, 이윤호 두 원로교수님들의 흔쾌한 결정으로 학술상을 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저를 포함
한 우리 학회 회원 모두의 즐거움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여러 제도를 통해서 우리 학회의 회
원들의 학술적 역량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학회의 조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두 분의 연구이사님들과 두 분의 총무이사
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흔쾌히 공동학술대회 개최에 동의하시고, 훌륭한 장소까지 마련해 주신 하태
훈원장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 학자들께서 오늘 학술대회가 약간이라도 유익했다면, 
바로 이런 분들의 기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논문발표와 포스터 발표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를 빛
내주신 오늘의 주연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9일
                                대한범죄학회 회장 박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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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하태훈입니다.

오늘 대한범죄학회와 ‘증거기반정책과 범죄’에 대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통하여 매우 뜻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주신 대한범죄학회 박철현 회장님과 
오늘 참석하셔서 축사를 해주시는 케이스텟리서치 김지연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동학술대회는 우리 사회에서 관심도가 높은 소년범죄와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증거기반 정책, 범죄학의 전통적인 분야인 환경과 범죄행동에 관한 증거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저는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증거에 기반한 정책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학술지에 ‘증거기반과 형사정책’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범죄는 형벌
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형벌의 목적은 가치평가의 영역이지만 형벌의 효과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검증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올바른 형사정책의 전제는 현실과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토대가 되
어야 하고, 효과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기반 형사정책
입니다.

근래에 10대 청소년들의 무자비한 폭력, 마약범죄 등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화를 통하여 제대로 된 처벌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제시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인 관심도가 높습니다. 또한, 
최근의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만취운전으로 인한 일가족 사망사고’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한편으로 범
죄자가 어떠한 장소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에 적합한 형사정책 제시가 필요하며, 빈곤
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역시 사회의 변화와 형사정책의 발전방향의 지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주제에 해당합니다. 오늘 이 공동학술대회는 시의성이 있는 주제에 대한 탐색과 범죄
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포섭한다는 의미에서 시의성과 미래성을 두루 갖춘 발표와 토론의 장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깊은 논의의 장에서 발표, 토론, 사회를 맡아주신 교수님과 박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
울러 이번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연구원과 대한범죄학회의 여러 관계자께도 감사 인
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9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하태훈  





프로그램
전체사회: 장현석(경기대)

12:30~13:00 등  록

13:00~13:30

개회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
대한범죄학회 박철현 회장

축사 케이스탯리서치 김지연 대표이사
케이스탯리서치-대한범죄학회 MOU 체결식

포스터발표 시상
Ÿ 수상자: 최우수 - 이경아(경찰대 박사과정)
             우수 – 박준호(경기대 박사과정) 외 3명
                    김하은(경찰대 석사과정)

<제1세션> 한국과 미국의 증거기반 정책과 범죄
사  회 : 신동준 교수(국민대)

13:40~14:20

제1주제 :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둘러싼 증거기반(evidence-based) 연구의 검
토와 전망

발  표: 박성훈, 박신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토  론: 정혜원(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병배(경기대) 

14:20~15:00

제2주제 : 마리화나와 알코올(음주)이 교통사고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
교연구: 미국 워싱턴 주의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 

발  표: 우영기(Univ. Texas Rio Grande Valley), 송효종(고려대)
토  론: 박미랑(한남대) 
        김빛나(Sam Houston State Univ.)

포스터 발표 (15:00 ~ 15:40)
<제2세션> 환경과 범죄행동의 관계에 대한 증거

사  회 :  김성언 교수(경남대)

15:40~16:20
제3주제 : 범죄자의 장소 선택: 이산 공간 선택 모형을 이용한 공간분석
발  표: 홍명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토  론: 임하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창배(동국대)

16:20~17:00
제4주제 :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발  표: 최재훈(인제대)
토  론: 김중곤(계명대) 
        한민경(경찰대)

17:00~17:20 연구윤리 교육
17:20~17:30 총회 및 폐회선언

만찬장소 이동 



포스터 발표

◎ 행사장에 준비된 포스터에 나눠드리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경찰 정당성 인식이 미치는 영향 : Tyler와 Tankebe 모델 비교
이수연(경기대 석사과정), 강송(경기대 석사과정), 장현석(경기대 공공안전학부 경찰행정전공 교수)
다문화청소년의 비행피해발달궤적에 대하여
전혜원(경기대 박사과정), 차유정(경찰대 박사과정), 장현석(경기대 공공안전학부 경찰행정학전공 교수)
범죄 환경과 도덕성, 자기통제력과 그 상호작용이 신상정보 공개 의향에 미치는 영향
김유진(고려대 박사과정), 송효종(고려대 사회학과 부교수)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 및 불안의 매개효과
를 중심으로
이호정(동국대 석사과정), 이창배(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 : 메타분석
이수민(동의대 석사과정), 박철현(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사이비 종교의 포교방식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김병준(동국대 학석사연계과정), 조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사회구조, 사회학습과 학업중단청소년의 비행 간의 관계 – Akers의 사회구조·사회학습 모델을 
중심으로
노희주(동국대 석사과정), 이창배(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CPO와 과·계장(중간관리자급)의 인식 차이를 통한 범죄예방 및 
CPTED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박현호(용인대 범죄과학연구소장), 정지연(용인대 범죄과학연구소 연구원), 오지현(용인대 범죄과학
연구소 연구원), 권예진(용인대 범죄과학연구소 연구원)
서울에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의 효과
이서진(동의대 석사과정), 박철현(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소득수준과 범죄두려움의 관계에서 서구중심 범죄두려움 모델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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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장소 선택:

성범죄자의 공간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의 탐색

홍명기

Ⅰ. 서론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은 ‘범죄자’가 아닌 ‘범죄사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범죄자뿐만

아니라 대상과 공간을 고려한다(Wortley and Townsley, 2016). 공간은 범죄자 혹은 대상과 상호작용을

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특정한 공간 내에 존재하는 환경적 요인은 범죄자의 욕구를 촉발하고,

취약한 대상을 밀집시키며, 범죄를 저지르기에 위험한 공간임을 범죄자에게 인식시키기도 한다. 최근 연

구는 지역단위의 성범죄율 혹은 발생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환경)적 요인으로 주류업소밀집도(염윤

호, 2018), 1인 가구비율(염윤호, 2018), CCTV(이주원·정용욱, 2020), 공원(이주원·정용욱, 2020) 등을 제

시한다. Bernasco (2022)에 의하면, 위와 같이 지역단위에서 집계된 범죄자료를 활용하는 연구는 목표

기반 접근(target based approach)에 해당하며, 환경범죄학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시도되는 방법이다. 목

표 기반 접근법은 환경적 특성에 다른 범죄의 분포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다만, 지역단위에서 집계된

범죄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개별 범죄의 요소를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집계자료는 개별

적인 범죄자료에 내포되어 있는 범죄자와 대상의 특성 혹은 범죄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범죄자의 의

사결정(행위) 등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또 다른 접근방법으로 범죄자의 이동 원인을 탐색하여 환경적 요인의 역할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는 ‘범죄자의 이동성(offender mobility)’이 주목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범죄의 이동성 연구

는 ①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얼마나 이동하는지’를 분석하는 범죄를 위한 이동(journey to

crime)과 ② 범죄자가 ‘어디에서 범죄를 저지를지를 선택하는지’를 분석하는 범죄자의 장소 선택

(criminal location choice)으로 구분된다. 국·내외 선행연구는 주로 전자에 해당하는 범죄를 위한 이동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Beauregard and Busina, 2013; Rengert and Wasilchick, 2000; Rossmo,

Davies and Patrick, 2004; Rossmo, 2000; Wiles and Costello, 2000; 김지영·정선희, 2011; 박충기, 2009;

임준태, 2006; 임준태·이도선, 2009). 해당 연구들은 범죄사건을 구성하는 범죄자와 대상(피해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범죄수법(modus operandi)에 따라 범죄의 이동거리가 변화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

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자의 거주지를 역추적하여 용의자를 식별하는 지리적 프로파일링(geographical

profiling)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지만 생태학적 오류의 문제(Townsley, 2016) 등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또

한 Bernasco와 Nieuwbeerta(2005)는 범죄의 이동거리가 범죄의 결과가 아닌 범죄자가 범행 장소를 선택

하는 하나의 결정요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최근 범죄자의 이동성 연구는 범죄자의 의사결정

에 초점을 맞추는 범죄자의 장소 선택으로 발전하였다. 해당 연구는 범죄자가 많은 지역 중 어떤 지역

을 범행장소로 선택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이를 통해 범죄를 위한 이동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인간과 상황(환경)의 상호작용이라는 다소 복잡한 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범죄자의 장소 선택 연구를 통해 한국의 성범죄자의 공간적 의사결정과 그에 영향을 미치

는 환경적 요인들을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의 경우 범죄자의 장소 선택에 대한 연구가 부재

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적 맥락에서 범죄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가설을 도

출하고 검증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개별적인 범죄사건을 분석에 활용하는 이산 선택 모형을 통

해 범죄의 공간적인 분포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각 범죄사건의 범죄자들이 왜 그리고 어디를 범행장소로

선택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국내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다각

적 이해와 범죄예방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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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범죄자의 장소 선택(criminal location choice)

범죄자의 장소 선택 연구는 최근 범죄자의 이동성을 탐색함에 있어 각광받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이다

(Bernasco and Nieubeerta, 2005; Townsley, Birks and Bernasco, 2015; Townsley, Birks, Ruiter and

Bernasco, 2016; Long, Liu, Xu, Feng, Chen and He, 2021; Hirama, Yokota, Otuka and Yabe, 2022).

장소 선택 연구는 이산 공간 선택 접근법을 통해 주변의 다양한 지역들 중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 사건

(event)을 저지르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한 개인이 이미 정해진 다양한 대안(선택지)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분석하는데 사용된다(Townsley, 2016). 범죄에 적용하면, 범죄자는 범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장소 중 한 곳을 선택하게 되며, 선택된 범행 지역과 선택되지 않은 지역의 특성

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산 공간 선택 접근법을 사용하는 범죄자의 장소 선택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를 분석에 고려한다

(Bernasco, 2022). ① 의사결정자(decision-maker)는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범행장소를 선택하는 범

죄자를 의미한다. ② 대안(alternative)은 의사결정자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항목(선택지)을 의미한다.

해당 연구에서 선택지는 지역사회와 이웃(Townsley et al., 2015), 인구조사구(Frith, Johnson and Fry,

2017), 블록(Bernasco, Block and Ruiter, 2013)이 될 수 있다. ③ 특성(attribute)은 범죄자가 해당 장소

를 선택할 때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성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범죄자는

적절한 대상(피해자)이 많은 곳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만, CCTV 등 감시가 많은 지역은 회피할 것이

다. ④ 결정규칙(decision rule)은 의사결정자가 효용(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장소)을 선택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손해)을 최소화하려는 고전주의적 인간관에 기초한다.

범죄자는 욕구의 충족이라는 범죄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체포 혹은 발각이라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

는 공간을 범행장소로 선택할 것이다. 범죄자의 장소 선택은 4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적 요

인이 범죄자의 의사결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고, 그 선택에 따라 범죄자의 이동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한다.

2. 성범죄자의 공간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범죄자의 장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의 특성은 범죄패턴이론의 논의를 통해 구체화된다.

① 범죄자를 비롯한 모든 인간은 규칙화된 일상활동을 수행한다. ② 인간은 일상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게 되며, 이러한 공간은 ‘인식공간’이 된다. ③ 모든 인간은 일상활동을 수

행할 때, 활동공간의 구조적 그리고 심리·사회적 배경환경과 상호작용하여 범죄의 동기(의지)가 촉발되

는 사건을 접하게 된다. ④ 인간은 이익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성향에 근거한 행위의 기본

골격인 형판을 갖고 있다. ⑤ 범죄는 범죄의 동기가 촉발된 범죄자가 인식공간 근처에서 형판에 적합한

대상을 포착할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범죄자는 인식공간을 넘어서 형판에 적합한 대상과 장소를 물색

하여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범죄자는 ‘범죄의 대상(피해자)을 쉽게 발견(탐색)할 수

있고, 범죄를 통한 이익(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으나, 범죄의 과정과 결과에서 발생하는 비용(손해)

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범죄의 유발장소와 유인장소 범죄의 발생에는 범죄자와 대상의 공간적 수렴이 요구된다. 범죄의 유

발장소는 합법적인 일상활동과 관련된 교점으로서 특정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군집하게 된다. 즉, 높은

유동인구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범죄자와 대상이 접촉할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범

죄의 유인장소는 범죄라는 특정한 목적을 저지르기 위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공간이다(홍명기 외,

2022). 이는 범죄를 저지르기에 용이한 ‘기회’가 존재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경찰에 신고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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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낮은 특징(Bernasco and Block, 2011)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해당 장소는 범죄를 저지르기에 용이한

환경이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Hewitt와 동료들(2018)은 성범죄의 유발장소를 주류

판매점, 대학교, 오락시설/집회장/수영장, 학교(초·중·고), 대중교통 정류장으로 측정하였다. 여기에서 주

류(판매점)는 성범죄와 강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버스 정류장 또한 성범죄의 위험요인(Rossmo, 2000)

으로 측정하는 시설 중 하나이다. 또한 학교는 범죄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이 밀집하는 장소로 여겨진다.

추가적으로, 선행연구(Ceccato, 2014; Deslauriers-Varin and Beauregard, 2010; Koskela and Pain, 2000)

에 의하면,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범죄는 대부분 실내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즉, 범죄자와 대상이 밀폐

된 실내에서 수렴할 수 있는 시설도 성범죄자가 선호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Ceccato와 동료들(2017)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일상활동은 상이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밀집하는 공간

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성범죄자는 피해자를 선정하고,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적절한 대상이 군집해

있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

근접성은 범죄패턴이론의 ‘인식공간’과 관련되어 있는 환경적 요인이다. 주로 범죄자와 대상의 수렴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Bernasco and Nieubeerta, 2005). 범죄자는 자신이 잘 알고 있

는, 친숙한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다. 왜냐하면, 인식공간은 범죄자에게 있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다

양한 정보가 많이 제공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성범죄자들은 자신의 거주지가 있는 지역을

범행 장소로 선호(선택)할 가능성이 높다(Curtis-Ham et al., 2022). 왜냐하면, 범죄자의 거주지가 존재하

는 지역은 범죄자에게 있어 가장 친숙하고,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범죄의 이동거리 그리고 도심과의 거리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 범죄자의 거주지로부터 가까운 지역은

범죄자에게 익숙한 공간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범죄자의 거주지로부터 가까운 지역은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시간 등)이 적다. 범죄자가 거주지 근처에서 적절한 대상을 발견할 수 있다면, 결과의 비용을 최소

화하기 위해 굳이 거주지에서 먼 지역을 범행장소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Lundrigan and Czarnomski,

2006). 도심은 일상활동을 수행하는 다양한 공간들이 집합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와 가까운 지역을

자주 왕래하게 된다. 도심과 가까운 지역은 범죄자들에게 인식공간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도심과 가까운 지역은 일상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위해

또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이동에 필요한 비용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Ceccato(2014)의 연구

결과에서도 도심부에서 가장 많은 강간이 발생하였으며,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그 수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성은 특정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얼마나 원활한지를 의미한다. 범죄자의 이동성 연구에서 출발

점은 범죄자의 주거지이기 때문에, 범죄자의 주거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이동 가능성으로 표현할 수 있

다. 이는 근접성과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최소효용의 원리와 인식공간에 기반한다. 범죄자는 비용을 최소

화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상(피해자)을 탐색하거나 적절한 범행장소를 선택함에 있어 쉽게 접근

가능한 지역을 선호할 것이다. Brantingham과 동료들(2016)에 따르면, 도시의 이동 가능성을 대표하는

도로망은 사회적 배경환경의 범위와 연결될 수 있다.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곳은 일상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일상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지역에 대한 공간정보

를 얻을 수 없게 된다. 범죄자는 이동이 원활한 다른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이동의 제약이 존재하는 지

역을 범죄의 장소로 선택할 이유가 없게 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도로밀도가 높은 지역 혹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망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에서 범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lare et al., 2009;

Irvin-Erickson and Vigne, 2015). 또한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도로가 많은 지역일수록 성폭력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박준휘 외, 2015).

감시 가능성은 범죄자에게 범죄의 손해를 인식시키는 환경적 요인이다. 이는 성공에 대한 기대 가능

성(expected likelihood of a successful completion)과 연결된다. 왜냐하면, 범죄자는 범죄행위의 발각 혹

은 체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Beauregard와 Leclerc(2007)에

따르면, 성범죄의 65%가 사전에 계획되어 이루어졌다. 또한 이 중 71%에 해당하는 성범죄자들은 체포

혹은 발각과 같은 위험을 계산하였으며, 41%는 자신이 계산하였을 때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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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의 평가요소는 크게 ① 목격자 혹은 증거의 부재, ② 선호하는

환경, ③ 협조적인 피해자로, 이 중 43%가 목격자 혹은 증거의 부재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

할 때 성범죄자도 주변사람 혹은 경찰 그리고 CCTV의 존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소를 선택할 가능

성이 존재한다. 특히, CCTV는 특정 공간에 고정적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실외에서 성범죄를 저지르

고자 하는 범죄자는 CCTV가 존재하는 특정 지역을 회피할 것이다. 다만, CCTV는 낯선 사람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에게 고려 대상이 되며, 아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

신의 거주지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에게는 영향이 없을 수 있다는 점(Chiu, Leclerc, Reynald

and Wortley, 2021)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먼저, 본 연구의 분석범위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이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분석자료의 첫 번째 시

점인 2015년의 기준으로 984개의 읍면동(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는 424개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기도는 560개의 읍면동(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경기도 파주시

의 진동면, 장단면, 진서면 3개의 면은 대부분의 영역이 민간인통제구역이거나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하

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주민이 존재하지 않거나 극히 드물다. 또한 해당 면 내로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3개의 면을 제외한 981개의 읍면동을 분석범위로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범죄자료는 성범죄자통합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범죄사

건 자료이다(장현석·한영선·홍명기, 2020). 주의할 점은 한 명의 범죄자에 대해 1건의 범죄가 대응하도록

자료를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해외 연구에서 동일한 범죄자에 의해 발생하는 다수의 범죄사건을

모두 포함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해외의 연구는 범죄자가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는 연

쇄적인 사건들을 분석에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범죄자가 수감 이후에 저지르는 재범이 또 다른

범죄사건으로 포함된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즉, 연쇄적인 범죄의 경우 범죄자의 특성이 크게 변화하지

않으나, 재범의 경우에는 형사사법적인 처분 이후 범죄자의 특성이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특별시 혹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 중 범죄자의 거주지역이 서울특별시 혹은 경

기도인 경우를 만족하는 762건의 범죄사건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2.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범죄 장소 선택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성범죄자의 장소 선택이다. 분석 범위에 존재하는 모든 읍면동이 대안(장소)으

로 제시되고, 성범죄자는 주어진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종속변수를 위한

행렬을 구성하여야 하며, 행렬 내에서 ‘선택’에 대한 코딩을 실시하여야 한다(Bernasco et al., 2013;

Johnson and Summers, 2015; Long et al., 2021).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기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내에

존재하는 981개의 읍면동이 대안이 되며, 범죄자는 981개의 읍면동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성범죄를 저지

르는 것을 전제로 한다. 성범죄자가 선택한 읍면동은 1로, 선택하지 않은 읍면동은 0으로 코딩한다. 따

라서 각 범죄자마다 1로 코딩된 읍면동 1개와 0으로 코딩된 읍면동 980개로 구성된 행을 갖게된다.

구체적으로, <표 1>은 종속변수의 행렬을 표현한 예시이다. Offender id는 범죄자를 구분하는 식별자

이며, Alternative는 범죄가 선택 가능한 981개의 읍면동(대안)을 의미한다. 그리고 Selection은 범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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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선택으로 981개의 읍면동 중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장소에 해당할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0으로 코딩한 것을 표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범죄자 762명과 981개의 읍면동을 고려한 747,522

개(762*981)의 행이 분석에 활용된다.

2) 독립변수

범죄의 유발장소와 유인장소 먼저, 유발장소는 ① 주류업소 ② 일반숙박시설 ③ 관광숙박시설 ④ 노

래방(연습장) ⑤ 성인게임장 ⑥ 영화·공연장 ⑦ 유원시설 ⑧ 공원 ⑨ 실내체육시설 ⑩ 미용시설 ⑪ 찜질

방 및 사우나 ⑫ 대규모 점포 ⑬ 대학교 ⑭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⑮ 철도역 ⑯ 버스정류장

⑰ 여성 미성년자 비율 ⑱ 성인 여성 비율과 같은 18가지의 시설 혹은 지역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측정하였다. 각 요인들의 측정방법과 자료의 출처는 [부록 1]과 같다. 다음으로, 유인장소는 생활안전지

도(safemap.go.kr)에서 제공하는 범죄발생등급 중 ‘도박범죄’ 등급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생활안전지도의

범죄발생등급은 경찰청이 지구대·파출소 단위에서 발생한 범죄발생건수를 재구성한 자료이다(홍명기 외,

2022). 1등급(안전)부터 5등급(위험)까지 범죄의 발생을 5등급으로 제시하고 있는 일종의 범주형 자료라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읍면동 기준의 환경적 요인을 활용하기 때문에 범죄발생등급의 분석단

위인 지구대·파출소와 상이하다. 따라서 원자료를 읍면동 기준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본 연구

에서는 해당 자료를 읍면동 기준으로 변환하여 취합한 장현석 외(2021)의 연구자료1)를 활용하였다. 추가

적으로, 해당 자료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4년간의 범죄발생등급을 취합한 것으로서, 선행연구들에

서 활용한 범죄발생건수, 범죄위치정보 혹은 112신고 데이터와 같이 실제의 정확한 범죄현상을 반영할

수 없으나, 모든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자료라는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홍명기 외 2021).

근접성은 범죄의 이동거리, 범죄자의 거주지 여부, 도심거리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측정을 시도하였다.

먼저, 범죄의 이동거리는 범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읍면동(대안)과 범죄자의 거주지(출발점) 간의

거리를 유클리드 거리 계산을 통해 산출하였다2).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대안과 범죄자의 거주지가 동

일한 경우에는 Ghosh(1951)의 공식을 활용하여 대안과 범죄자의 거주지 간의 평균거리를 계산하여 분석

에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범죄자의 거주지 여부는 범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읍면동(대안)별로 범

죄자의 거주지가 존재할 경우에는 1,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0으로 코딩한 더미 변수를 분석에 활용하

였다. 마지막으로, 도심거리의 경우 모든 읍면동(대안)과 해당 읍면동이 속해 있는 시의 ‘시청’까지의 거

1) 자료의 수집과 분석단위의 변환과정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장현석 외(2021)의 연구를 참고
2) 본 연구의 등록 성범죄자 자료의 경우 출발점과 도착점에 대한 정보(주소)를 가장 낮은 단위로 낮추더라도 ‘읍면
동’ 수준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소 제한적이나, 범죄자의 거주지 혹은 범행장소를 포함하고 있는 읍
면동의 중심점을 출발점과 도착점으로 설정하였다. 즉, 출발점과 도착점을 읍면동의 중심점으로 대체하여 이동거
리 계산에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자료의 익명성을 고려한 연구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Fisher,
2021; Xiao et al., 2018).

Offender id Alternative Selection … …
1 사직동 0
1 삼청동 0
1 부암동 1
⋮ ⋮ ⋮
1 개군면 0
2 사직동 0
2 삼청동 0
⋮ ⋮ ⋮
2 개군면 1

<표 1> 종속변수 행렬(matrix of dependent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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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계산하였다(유클리드 거리). 즉, 각각의 읍면동별로 가장 가까운 도심(시청)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결성은 각 읍면동의 면적 대비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다.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ktdb.go.kr)에서 제공하는 도로망에 포함되어 있는 고속국도(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시

도, 지방도, 구도·군도 등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모든 ‘도로’를 계산에 포함하였다. 감시성은 CCTV의

개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로컬 데이터에서 제공되는 생활밀착데이터 중 CCTV정보를 분석에 포함하였

다. 다만, CCTV의 종류 중 생활방범 CCTV만을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교통단속, 기타 CCTV는 제외하

였다.

3. 분석방법

1) 이산 공간 선택 모형: 보편적 로짓 모형

이산 공간 선택 모형은 미시경제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범죄자의 장소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다(Bernasco and Nieuwbeerta, 2005). 미시경제학의 이산

선택 모형은 의사결정자가 대안(선택지)의 특성과 의사결정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어진 대안들 중에서

특정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이유(원인)를 검증하는데 사용되어왔다(Ben-Akiva and Bierlaire, 2003;

Menting, Lammers, Ruiter and Bernasco, 2020). 예를 들어, 선택 모형은 의사결정자가 정해진 대안(e.g.

다른 종류의 음료,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되며, 각각의 대안들의 특성(e.g. 비용, 편안함)과 의사결정자

의 특성(e.g. 성별, 연령)들이 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Townsley, 2016). 즉, 선택된 대

안과 선택되지 않은 대안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선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선호도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Townsley, 2016). 이와 같은 선택 모형은 확률효용모형

(random utility model, RUM)의 가정3)을 따르며, McFadden (1974)의 조건부 로짓 모형을 통해 통계적

인 검증을 시도한다.

McFadden(1974)의 조건부 로짓 모형은 선택 모형을 검증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지만, 무

관한 대안 간의 독립성(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IIA)이라는 가정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IIA는 “서로 다른 목적지간 선택 확률의 비율이 항상 일정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새로운 대체 목적지가

도입되더라도 이 확률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혜진·권오상, 2010: 550) 즉, 어떤 대안을 선택함

으로써 발생하는 효용이 선택 집합에 있는 또 다른 대안들의 속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택된 대안의

속성에 의해서만 발생해야(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IIA에 대한 검증은 하우스만 검증(Hausman and Mcfadden, 198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ernasco와 Nieuwbeerta(2005)는 모든 대안이 포함된 모형과 89개의 모든 대안을 하나씩 제거한 모형

간의 비교 검증을 178번(2*89)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검증방법은 정확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가

정 자체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Long and Freeze, 2006; 이혜진·권오상, 2010). 특

히, 이산 공간 선택 모형에서는 장소와 장소 간의 공간적 종속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IIA에 대한

가정을 만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근 범죄자의 장소 선택에 대한 연구들은 IIA 가정을 요구

하지 않는 혼합 로짓 모형(mixed logit model), 내포 로짓 모형(nested logit model) 등이 사용되고 있다

(Long et al., 2021; Vandeviver and Bernasco, 2020).

3) 이혜진·권오상(2010: 55)에 따르면, 확률호용모형에서 대안간 선택을 모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택 대안
집합(choice set)이 가져야 하는 조건이 존재한다. ① 각 대안들은 상호배타적(mutually exlusive)이어야 한다. ②
그리고 포괄적(exhausitve)이어야 한다. ③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수가 유한해야 한다. 즉, 반드시 하나의 대안
만이 선택되어야 하며,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모두 존재하여야 하며, 그 대안들의 수가 무한적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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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IIA 가정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모형 중 Bernasco와 동료들(2013)이 제

시한 보편적 로짓 모형을 통해 범죄자의 장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더 정확하게 검증하고자 한

다. Bernasco와 동료들(2013)에 따르면, 전술한 혼합 로짓 모형 혹은 내포 로짓 모형의 경우 다양한 방

법을 통해 공간적 종속성을 통계적으로 허용하지만 분석결과에서 공간적 종속성에 의한 변수들의 영향

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간 가중치를 고려한 공간 시차변수를 투입한 보편

적 로짓 모형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Bernasco와 동료들(2013)의 보편적 로짓 모형을 식으로

표현하면, 식(3)과 같다. 구체적으로, WjJ는 Queen 방식을 활용한 모든 선택 대안 J의 공간 가중치 행렬

이다(spatial adjacency matrix of dimensions J x J). ‘WjJ=1’은 특정 장소 j와 또 다른 장소 J가 인접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WjJ=0’은 두 장소가 인접해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
  



는 장

소 j에 인접한 또 다른 블록의 특성 Xk를 합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는 공간 파급효과(spatial

spillover)의 효과를 나타내는 계수(vector of parameter)을 의미한다.

   
  



 
  




  



 식(3)

결과적으로, 보편적 로짓 모형은 조건부 로짓 모형에서 공간 가중치가 적용된 공간 시차 변수들이 추

가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즉, 특정한 공간을 선택하는 효용은 선택된 공간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인

접한 공간의 효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다(Bernasco et al., 2013).

2) 공간적 종속성

공간적 종속성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등 공간 위에 존재하는 현상들이 서로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성이 있고 각 현상에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염윤호, 2018). 이는

Tobler(1970)의 지리학 제1법칙인 ‘모든 것은 서로 연관성이 있으나, 가까운 것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 더 강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에서의 범죄자는 ‘공간’을 선택하는 것이

기 때문에 만약, 선택한 공간의 특성이 인접한 공간의 특성과 강한 연관성(spatial association)을 갖게

된다면, 전술한 조건부 로짓 모형의 IIA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즉, 조건부 로짓 모형이 아닌

Bernasco와 동료들(2013)이 제안한 보편적 로짓 모형과 같이 IIA 가정을 완화하는 모형을 통해 범죄자

의 장소 선택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적 종속성은 전역적인 공간적 종속성과 국지적인 공간적 종속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전역

적 종속성은 연구지역 전체에 대한 지역적 분포 패턴이 군집되어 있는지 또는 무작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이미숙·여관현, 2021; 장현석 외 2021).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읍면

동 간의 경계선의 인접여부를 기준으로 두 지역이 면 또는 모서리를 공유하는 Queen 방식(홍명기 외,

2022)을 적용하여 공간가중행렬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전역적인 공간 종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Moran’s I

지수를 사용하였다. Moran’s I 지수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지역 간 인접성을 나타내는 공간

가중행렬에 따라 인접한 지역과 비슷한 특성이 존재하면 +의 값을, 다른 특성이 존재한다면 –값을 가

지게 된다(홍명기 외, 2022). 즉, +1에 가까울수록 공간적 군집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1에 가까울

수록 공간적인 분산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0에 가깝거나 지수의 값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은

공간적인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미숙·여관현, 2021; 장현석 외, 2021).

Ⅳ.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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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통계

성범죄자의 장소 선택 연구와 관련된 주요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2>와 같다. 먼저, 성범죄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전체 981개의 대안(읍면동) 중 31.5%에 해당하는 309개의 읍면동에서 성범죄가 발

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범죄의 유발장소와 유인장소에 해당하는 시설들의 수(비율)를 살펴보

면, 크게 얼마나 많은 수의 시설들이 읍면동에 위치해있는지(number) 그리고 해당 시설이 읍면동에 존

재하고 있는지(binary)로 구분된다. 다만, 비성인(미성년자)여성 비율과 성인여성 비율과 도박등급은 이

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주류업소, 일반숙박시설, 성인게임장, 영화공연장, 공원, 대규모점포에 해당하

는 시설의 수는 그 분포가 양(+)의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 모형에서는 Log를 취해준

변수를 투입하였다. 근접성의 경우 범죄의 이동거리, 범죄자의 거주여부 그리고 도심거리로 측정되었다.

범죄 이동거리의 평균은 29.13km(SD=18.76)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자 거주여부의 경우 전체 981개의

읍면동 중 34.3%에 해당하는 336개의 읍면동에 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도심

거리의 경우 981개의 읍면동의 중심점과 각 읍면동이 속해 있는 시(군)의 시(군청)까지 평균적으로

7.40km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성의 경우 도로율로 측정하였으며, 평균적으로 도로가 차

지하고 있는 면적의 비율은 15.66%였다. 감시성은 CCTV의 수로 측정하였고, 평균적으로 각 읍면동마다

69.09개의 CCTV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Type Mean/% SD Min Max
성범죄 발생장소 binary 31.5% 0.46 0 1
유발(유인)장소
주류업소 number 361.98 332.81 0 3822
일반숙박시설 number 8.35 15.30 0 178
관광숙박시설 number 2.16 5.89 0 78
노래방 number 16.66 17.47 0 149
성인게임장 number 1.85 4.39 0 54
영화공연장 number 3.08 7.82 0 126
유원시설 binary 11% 0.31 0 1
공원 number 4.29 7.19 0 65
실내체육시설 number 14.16 11.66 0 102
미용시설 number 79.28 65.74 0 725
찜질방/목욕탕 number 2.43 2.28 0 20
대규모점포 number 0.23 0.72 0 9
대학교 binary 12% 0.33 0 1
학교 number 7.33 5.74 0 53
철도역 binary 36% 0.48 0 1
버스정류장 number 50.62 46.85 1 297
비성인여성 비율 ratio 8.86 2.55 2.80 27.84
성인여성 비율 ratio 40.91 2.88 29.68 51.30
도박등급 grade 3.06 1.27 1 5
근접성
범죄 이동거리 km 29.13 18.76 0.36 140.63
범죄자 거주여부 binary 34.3% 0.47 0 1
도심거리 km 7.40 4.91 0.18 26.08
연결성
도로율 ratio 15.66 11.06 0.42 190.97
감시성
CCTV number 69.09 72.17 0 697

<표 2> 주요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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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

먼저, 분석범위 내 범죄자의 주거지 및 범행장소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많은 수
의 범죄자는 서울특별시에 속해 있는 행정동과 서울특별시와 인접해 있는 경기도의 행정동에 밀집하여 거
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기도 외곽지역 그리고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의 대부분은 범죄자
가 거주하지 않았다. 범행장소의 공간적 분포의 경우 범죄자 주거지의 공간적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3>은 주요변수들의 공간적 종속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든 변수의 Moran’s I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립변수로 투입되는 환경적 요인은 모두 독립적으로 각각의 읍면동에 위치
한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해당 변수들을 모형에 투입할 경우 
전술한 조건부 로짓모형의 IAA 가정이 위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p<0.05, **p<0.01

3. 이산 공간 선택 모형(discrete spatial choice modeling)

<표 4> 보편적 로짓 모형의 결과이며, R2는 0.281으로 확인되었다4). 먼저, 범죄의 유발장소와 유인장소 
중 성범죄자의 장소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영화·공연장(b=0.280, p<0.001), 실내체육시설
(b=-0.014, p<0.05), 찜질방/목욕탕(b=0.050, p<0.05), 학교(b=0.027, p<0.05), 버스정류장(b=0.004, 
p<0.05)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영화·공연장, 찜질방/목욕탕, 학교, 버스정류장은 정(+)적인 관계를 보
였다. 반면에, 실내체육시설은 부(-)적 관계로, 실내체육시설이 많은 지역일수록 범죄자가 범행장소로 선택
할 승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접성의 경우 범죄의 이동거리(b=-0.130, p<0.001), 범죄자의 거주여부(b=3.320, p<0.001), 
도심거리(b=-0.031, p<0.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범죄자의 거주지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일수록 그리고 도심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일수록 범죄자가 범행 장소로 선택할 
승산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범죄자가 범행 장소로 선택할 승산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연결성의 경우 도로율은 범죄자의 장소 선택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0.348, p<0.01). 이는 도로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범죄자가 범행장소로 선택할 승산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감시성의 경우 CCTV는 범죄자의 장소 선택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4) Long과 동료들(2021)에 따르면, 선택 모형의 R2(McFadden’s R2)는 일반적인 OLS 회귀분석 모형의 R2에 비해 상
당히 낮은 수치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선택 모형의 R2가 0.20보다 크면 해당 모형은 자료를 분석함에 있
어 좋은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McFadden, 1978; Long et al., 2021: 재인용).

Variables Moran’s I Variables Moran’s I
주류업소 0.195 ** 대규모점포 0.086 **
일반숙박시설 0.224 ** 대학교 0.064 **
관광숙박시설 0.408 ** 학교 0.320 **
노래방 0.101 ** 철도역 0.195 **
성인게임장 0.096 ** 버스정류장 0.591 **
영화공연장 0.204 ** 비성인여성 비율 0.337 **
유원시설 0.042 * 성인여성 비율 0.547 **
공원 0.642 ** 도박등급 0.525 **
실내체육시설 0.240 ** 도로율 0.467 **
미용시설 0.243 ** CCTV 0.511 **
찜질방/목욕탕 0.197 **

<표 3> 공간적 종속성 검증 결과(Global Moran’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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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b=-0.106, p<0.05). 즉, CCTV가 많은 지역일수록 범죄자가 범행장소로 선택할 승산이 감소한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범죄자 거주지역의 공간적 특성은 서울[도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경
기[도시](b=-0.548, p<0.05)와 경기[농촌](b=-0.832, p<0.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서울[도
시]에 비해 경기[도시]와 경기[농촌]에 해당하는 지역을 범죄자가 범행 장소로 선택할 승산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은 공간적 가중치가 적용된 변수(공간시차변수)의 영향력이
다. 왜냐하면, 범죄자가 특정 공간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효용은 선택한 장소의 환경적 특성뿐만 아니
라 인접한 공간의 환경적 특성에도 의존하기(영향을 받기) 때문이다(Bernasco et al., 2013). 공간시차변
수 중 범죄자의 공간적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정(+)적인 관계를 갖는 
변수는 W유원시설(b=1.333, p<0.001), W공원(b=0.355, p<0.01), W대학교(b=0.861, p<0.001), W철도역
(b=1.185, p<0.001), W도로율(b=0.427, p<0.05), WCCTV(b=0.231, p<0.01)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지역
과 인접한 지역(인근 지역)에 유원시설과 대학교, 철도역이 존재하거나, 공원과 CCTV의 수가 많을수록, 
도로율이 높을수록 범죄자가 해당 지역을 범행 장소로 선택할 승산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또한 부(-)적인 관계를 갖는 변수는 W노래방(b=-0.018, p<0.05), W성인여성비율(b=-0.063, p<0.01), W도
박등급(b=-0.165, p<0.05)으로 확인되었다. 즉, 특정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노래방의 수가 많고, 성인여성
비율과 도박발생등급이 높을수록 범죄자가 해당 지역을 범행 장소로 선택할 승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b S.E. exp(b)
주류업소 0.136 0.090 1.146
일반숙박 -0.043 0.051 0.958
관광숙박 0.007 0.008 1.007
노래방 0.003 0.003 1.003
성인게임장 -0.014 0.063 0.986
영화공연장 0.280 *** 0.047 1.323
유원시설 0.003 0.126 1.003
공원 -0.040 0.084 0.961
실내체육 -0.014 * 0.006 0.986
미용시설 0.001 0.001 1.001
찜질방 0.050 * 0.022 1.051
대규모점포 0.238 * 0.109 1.269
대학교 -0.026 0.117 0.974
학교 0.027 * 0.012 1.027
철도역 0.103 0.093 1.109
버스정류장 0.004 * 0.002 1.004
비성인여성 -0.005 0.026 0.995
성인여성 0.006 0.024 1.006
도박등급 0.064 0.037 1.066
이동거리 -0.130 *** 0.005 0.878
범죄자 거주 3.320 *** 0.115 27.666
도심거리 -0.031 * 0.015 0.970
도로율 -0.348 ** 0.105 0.706
CCTV -0.106 * 0.053 0.899
공간적 특성
경기_도시 -0.548 * 0.235 0.578
경기_농촌 -0.832 * 0.356 0.435

<표 4> 성범죄자의 장소 선택에 대한 조건부 로짓 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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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p<0.01, ***p<0.001

4. 보편적 로짓 모형 결과의 해석 

먼저, 보편적 로짓 모형에 투입된 범죄 유발장소와 유인장소 중 범죄자의 공간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영화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찜질방/목욕탕(+), 대규모점포(+), 학교(+), 버스정류장(+)으로 
나타났다. 즉, 범죄자는 영화·공연장, 찜질방/목욕탕, 대규모점포, 학교, 버스정류장이 존재하거나 많은 지
역일수록 범행 장소로 선택(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합법적인 일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많이 
모이게 되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범죄가 밀집되는 현상(Brantingham and Brantingham, 1993)의 
근거가 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화·공연장은 범죄 발생장소의 특성뿐만 아니라 어둡
고 밀폐된 공간이라는 점, 찜질방/목욕탕은 밀폐되어 있으면서 범죄의 대상이 탈의를 하고 있는 무방비한 
공간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범죄자의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실내체육시설은 찜질방/목
욕탕과 유사하게 탈의가 이루어지며, 밀폐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사결정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기
대하였으나,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회원제로 운영되어 자신의 정보가 타인
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특징과 함께, 공공장소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장
소을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근접성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이동거리(-), 범죄자 거주여부(+), 도심거리(-)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범죄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먼 거리에 있을수록, 도심으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일수록 범행장소로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범죄자 자신
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
다(Bernasco and Nieuwbeerta, 2005; Curtis-Ham et al., 2022; Ceccato, 2014). 그리고 범죄자가 장
소를 선택함에 있어서 적게 움직여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범죄자의 거주지가 존재하는 
지역은 인식공간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가설 모두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공간 시차
W주류업소 0.337 0.215 1.401
W일반숙박 -0.112 0.117 0.894
W관광숙박 -0.028 0.018 0.973
W노래방 -0.018 * 0.009 0.982
W성인게임장 0.197 0.170 1.217
W영화공연장 -0.237 0.122 0.789
W유원시설 1.333 *** 0.370 3.792
W공원 0.355 ** 0.137 1.426
W실내체육 -0.025 0.017 0.975
W미용시설 0.005 0.003 1.005
W찜질방 -0.008 0.059 0.992
W대규모점포 -0.626 0.354 0.535
W대학교 0.861 ** 0.314 2.365
W학교 -0.052 0.031 0.950
W철도역 1.185 *** 0.232 3.272
W버스정류장 -0.006 0.004 0.994
W비성인여성 -0.042 0.047 0.959
W성인여성 -0.063 ** 0.023 0.939
W도박등급 -0.165 * 0.082 0.848
W도로율 0.427 * 0.185 1.533
WCCTV 0.231 ** 0.080 1.260

LL / LR χ2 -3776.904 / 2944.38
Pseudo R2 0.281



- 101 -

또한 연결성을 측정하는 도로율은 범죄자의 공간적 의사결정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로율이 높다는 것은 장소와 장소 간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교통망
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범죄자는 도로율이 높은 지역을 범행장소로서 더 선호할 것이라고 가정한 
본 연구의 가설과는 정반대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Xiao와 동료들(2018)의 연구에서는 도로의 밀도가 오
히려 감시를 높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도로가 연결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장애물로서의 역할을 하여 나타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는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도로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동할 수 없는 터널, 고가도로, 고속도로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
시성을 측정하는 CCTV 수 또한 범죄자의 의사결정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CCTV가 많은 지역을 범죄자가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CCTV가 특정 지역의 성범죄
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은 공간시차변수의 영향력으로, Bernasco와 동료들(2013)은 
해당 변수들을 통해 환경적 요인의 공간적 파급효과(spillover effect)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래방(-), 유원시설(+), 공원(+), 대학교(+), 철도역(+), 성인여성(-), 도박등급(-), 도로율(+), 
CCTV(+)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공간시차변수의 정(+)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인접
지역에 유원시설이 존재할 경우, 공원이 많을수록, 대학교가 존재할 경우, 철도역이 존재할 경우, 도로율이 
높을수록 범죄자가 그 지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간적 응집 효과
(Fotheringham, 1988; Bernasco et al., 2013)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인근지역 전술한 
환경들이 존재할수록 특정지역에도 유동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범죄의 대상을 쉽게 포착할 수 있는 환경
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교와 철도역의 경우 해당 시설들을 중심으로 유흥시설, 상업시설 등 
다양한 일상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들이 밀집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역이 갖는 범죄의 매력성이 
인접지역으로 확산되고, 범죄자의 의사결정은 그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CCTV의 경우 인
근지역에 CCTV가 많을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회피하여 인접한 다른지역에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범죄의 매력성의 확산보다는 범죄예방활동(시설)의 전이효과로 추측할 수 
있다(임형진, 2020). 

반면에, 환경적 요인의 부(-)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인접지역에 노래방이 존재할 경우, 성인여성비율이 
높을수록, 도박등급이 높을수록 그 지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간 경쟁 효과
(Bernasco et al., 2013)로 사료된다. 이는 인접지역에 범죄를 유발 혹은 유인하는 장소가 존재한다면, 범
죄자는 그 인접지역으로 모여들게 되기 때문에(그 인접지역을 범행장소로 선택하기 때문에), 인접지역 주
변을 선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적 요인은 공간 확산 효과를 가지게되고, 또 다른 
환경적 요인은 공간 경쟁효과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다만, Bernasco와 동료들
(2013)에서 공간 경쟁 효과보다는 공간 확산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
가 도출되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성범죄자의 장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Bernasco와 
Nieuwbeerta(2005)가 제안한 이산 공간 선택 모형의 논의에 따라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IIA가정을 고려한 보편적 로짓 모형(Bernasco et al., 
2013)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장소 선택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자면, 범행 장소를 선택하는 범죄자의 공간적 의사결정에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범죄자는 유발장소와 유인장소가 존재하거
나, 그 수가 많은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주거지가 존재하거나, 이로부터 가까운 
지역 그리고 시청(도심)으로부터 가까운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도로율이 높고, CCTV
가 많은 지역은 범행 장소로 선택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즉, 범죄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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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은 범죄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또는 범죄의 비용을 초래하는 위험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단순히 ‘성범죄자가 어디로 그리고 왜 이동하는지’에 대한 학문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지리적 프로파일링(geographic profiling)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Bernasco and 
Nieuwbeerta, 2005). 지리적 프로파일링은 “환경범죄학과 관련연구를 바탕으로 특정되지 않은 범죄자를 
찾는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는 수사 도구”를 의미한다(Rossmo and Rombouts, 2016: 
193). 구체적으로, 범인의 대상 물색의 패턴, 범죄현장 혹은 범죄장소를 분석함으로써, 범죄자의 주거지가 
소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파악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범죄자의 예상 주거지역에 대한 수색범위를 좁
혀주는데 도움을 주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임준태·이도선, 2009). 범죄자의 장소 선택 연구는 범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확인하여 ‘인간-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즉, 범죄자의 거주지와 범행장소의 거리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 대상의 공간적 분포와 속성
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Bernasco and Nieuwbeerta, 2005). 그러나 국내의 지리적 프로파일링 
연구는 일부(노기윤·이창배, 2018)를 제외하면, 범죄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환경(Brantingham and 
Brantingham, 1993)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홍동숙 외(2008)과 같이 범죄자의 주거지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간적인 정보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의 지리적 프로파일링에서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가 시도
한 ‘범죄자의 장소 선택’ 연구는 범죄의 수사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이진숙 외, 2020) 지리적 프로
파일링의 발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분석자료가 범죄자의 거주지와 범
행장소의 위치가 ‘읍면동’ 수준에서만 제공된다는 것이다. 장소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공간좌표가 주
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정확성에 한계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세부적인 공간에 대한 분석이 이루
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경찰의 수사와 범죄 예방에 필요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그친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구체적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자료는 범죄자의 거주지
와 범죄 발생장소를 ‘읍면동’으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의 선행연구의 블록(block) 혹은 조사구
(census track)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공간을 구분하여 장소 선택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단위가 세밀해
질수록 특정 공간에 존재하는 환경적 요인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 왜냐
하면, 환경적 요인의 영향은 그 요인이 위치해 있는 장소의 특성에 의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에 존재하는 주류업소와 유흥밀집지역에 존재하는 주류업소는 이용(방문)하는 사람들의 특
성과 이동량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공간들이 복합되어 있는 
읍면동은 분석 단위로서 다소 넓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형에 투입한 환경적 요인 이외에도 측정 불가능
한 지역수준의 특성들의 영향이 범죄자의 의사결정에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성범죄자의 이동성에 대한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
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분석의 공간범위를 좁히고, 단위를 세밀화하는 작업이 필요
하다. 왜냐하면, 분석의 범위와 단위가 지나치게 넓을 경우에는 환경범죄학의 궁극적인 목표인 ‘범죄 문제
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의 제시’보다는 현상에 대한 설명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와 같이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제시와 이론의 가설 검증을 넘어 특정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분석)가 수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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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변수의 측정방법 및 출처 

측정방식 출처

유발장소

주류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주류판매업소) 수 로컬데이터

일반숙박시설 여관, 여인숙, 일반호텔(모텔), 기타 수 로컬데이터

관광숙박시설
관광펜션,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한옥숙박,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수

로컬데이터

노래방 노래방, 노래연습장 수 로컬데이터

성인게임장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하는 게임장 수 로컬데이터

영화공연장 영화상영관, 공연장 수 로컬데이터

유원시설
일반유원시설, 종합유원시설 존재여부
(0=없음, 1=있음)

로컬데이터

공원 도시공원 수 공공데이터

실내체육시설 
무도장, 무도학원,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수

로컬데이터

미용시설 미용업에 해당하는 모든 시설 수 로컬데이터

찜질방/목욕탕 목욕장업에 해당하는 모든 시설 수 로컬데이터

대규모점포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수 로컬데이터

대학교
2년제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존재여부
(0=없음, 1=있음)

학교알리미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 스마트치안

철도역
지하철역, 기차역 존재여부
(0=없음, 1=있음)

레일포털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 수 공공데이터

비성인여성 비율 19세 이하 여성인구 / 전체인구 수*100 KOSIS

성인여성 비율 20세 이상 여성인구 / 전체인구 수*100 KOSIS

유인장소

도박등급
생활안전지도 도박범죄발생등급 (2016-2019)
(1등급-5등급)

장현석 
외(2021)

근접성

범죄 이동거리 
모든 대안지역 위치 - 각 범죄자의 거주지 거리
(유클리드 거리)

거주지 여부
모든 대안지역별로 범죄자 거주지의 존재여부
(0=없음, 1=있음)

도심거리
모든 대안지역 위치 - 소속 시의 시청 위치
(유클리드 거리)

연결성

도로율 도로 면적 / 읍면동 면적*100 KTDB

감시성

CCTV 방범용 CCTV 수 로컬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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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 결과 

**p<0.01, ***p<0.001
Note. VIF<5, 공차>0.1 

Vriables
주류
업소

일반
숙박

관광
숙박

노래방
성인
게임

영화
공연

유원
시설

공원

주류업소 1
일반숙박 0.53*** 1
관광숙박 0.26*** 0.35*** 1
노래방 0.66*** 0.46*** 0.09*** 1
성인게임장 0.48*** 0.59*** 0.16*** 0.56*** 1
영화공연장 0.46*** 0.28*** 0.29*** 0.33*** 0.28*** 1
유원시설 0.15*** 0.21*** 0.13*** 0.12*** 0.14*** 0.24*** 1
공원 0.19*** -0.03*** -0.06*** 0.10*** 0.05*** 0.02*** 0.12*** 1
실내체육 0.65*** 0.21*** 0.14*** 0.55*** 0.31*** 0.43*** 0.09*** 0.27***
미용시설 0.70*** 0.31*** 0.12*** 0.70*** 0.40*** 0.48*** 0.12*** 0.16***
찜질방 0.57*** 0.41*** 0.36*** 0.47*** 0.39*** 0.36*** 0.08*** -0.05***
대규모점포 0.31*** 0.19*** 0.19*** 0.23*** 0.22*** 0.50*** 0.24*** 0.05***
대학교 0.13*** 0.09*** 0.09*** 0.08*** 0.01*** 0.07*** 0.06*** 0.03***
학교 0.24*** -0.09*** -0.06*** 0.10*** -0.02*** 0.10*** 0.10*** 0.58***
철도역 0.33*** 0.15*** 0.13*** 0.23*** 0.17*** 0.33*** 0.07*** -0.13***
버스정류장 0.23*** 0.17*** 0.16*** 0.05*** 0.03*** 0.00*** 0.18*** 0.46***
비성인여성 0.07*** -0.30*** -0.13*** -0.07*** -0.15*** 0.04*** 0.01*** 0.43***
성인여성 -0.04*** 0.13*** 0.08*** 0.06*** 0.08*** 0.12*** -0.08*** -0.54***
도박등급 0.25*** 0.19*** 0.05*** 0.27*** 0.21*** 0.23*** 0.11*** 0.06***
도로율 0.27*** 0.04*** -0.09*** 0.29*** 0.21*** 0.21*** -0.14*** -0.15***
이동거리 -0.07*** 0.10*** 0.07*** -0.07*** 0.01*** -0.10*** 0.11*** 0.21***
거주여부 0.01*** 0.00*** 0.00*** 0.01*** 0.01*** 0.01*** 0.00 0.00**
도심거리 -0.08*** -0.05*** 0.03*** -0.04*** -0.07*** -0.15*** -0.05*** -0.28***
CCTV 0.22*** 0.13*** -0.03*** 0.11*** 0.03*** 0.12*** 0.03*** 0.15***

Variable
실내
체육

미용
시설

찜질방 점포 대학교 학교 철도역 버스

실내체육 1
미용시설 0.83*** 1
찜질방 0.57*** 0.58*** 1
대규모점포 0.25*** 0.37*** 0.25*** 1
대학교 0.01*** 0.03*** 0.03*** 0.04*** 1
학교 0.47*** 0.27*** 0.06*** 0.07*** 0.03*** 1
철도역 0.26*** 0.31*** 0.25*** 0.24*** 0.05*** -0.03*** 1
버스정류장 0.16*** 0.02*** 0.06*** -0.04*** 0.07*** 0.54*** -0.14*** 1
비성인여성 0.34*** 0.18*** -0.05*** 0.03*** 0.00*** 0.51*** -0.05*** 0.09***
성인여성 -0.09*** 0.09*** 0.14*** 0.07*** -0.04*** -0.49*** 0.21*** -0.47***
도박등급 0.26*** 0.28*** 0.24*** 0.11*** 0.03*** 0.08*** 0.14*** -0.03***
도로율 0.27*** 0.36*** 0.20*** 0.18*** -0.06*** -0.15*** 0.21*** -0.54***
이동거리 -0.09*** -0.12*** -0.08*** -0.07*** 0.00** 0.14*** -0.16*** 0.36***
거주여부 0.01*** 0.01*** 0.01*** 0.00** 0.00*** 0.00** 0.00*** 0.00***
도심거리 -0.05*** -0.08*** -0.05*** -0.10*** -0.09*** 0.06*** -0.01*** 0.14***
CCTV 0.14*** 0.17*** 0.15*** 0.06*** 0.10*** 0.07*** 0.13*** 0.11***

Variable 비성인
성인
여성

도박
등급

도로율
이동
거리

거주
여부

도심
거리

CCTV

비성인여성 1
성인여성 -0.56*** 1
도박등급 0.04*** 0.02*** 1
도로율 0.08*** 0.26*** 0.19*** 1
이동거리 -0.03*** -0.22*** -0.03*** -0.44*** 1
거주여부 0.00 0.00 0.01 0.00 -0.05*** 1
도심거리 -0.12*** -0.01*** -0.11*** -0.27*** 0.14*** 0.00 1
CCTV 0.04*** 0.03*** 0.01*** 0.03*** 0.02*** 0.00** -0.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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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범죄학회 2023 춘계학술대회

제 2 세션 제 4 주제

발  표: 최재훈 (인제대)

토  론: 김중곤 (계명대)
한민경 (경찰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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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세션

경찰 정당성 인식이 미치는 영향 : Tyler와 Tankebe 모델 비교
이수연(경기대 석사과정), 강송(경기대 석사과정), 장현석(경기대 공공안전학부 경찰행정전공 교수)
다문화청소년의 비행피해발달궤적에 대하여
전혜원(경기대 박사과정), 차유정(경찰대 박사과정), 장현석(경기대 공공안전학부 경찰행정학전공 교수)
범죄 환경과 도덕성, 자기통제력과 그 상호작용이 신상정보 공개 의향에 미치는 영향
김유진(고려대 박사과정), 송효종(고려대 사회학과 부교수)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 및 불안의 매개효과
를 중심으로
이호정(동국대 석사과정), 이창배(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 : 메타분석
이수민(동의대 석사과정), 박철현(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사이비 종교의 포교방식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김병준(동국대 학석사연계과정), 조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사회구조, 사회학습과 학업중단청소년의 비행 간의 관계 – Akers의 사회구조·사회학습 모델을 
중심으로
노희주(동국대 석사과정), 이창배(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CPO와 과·계장(중간관리자급)의 인식 차이를 통한 범죄예방 및 
CPTED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박현호(용인대 범죄과학연구소장), 정지연(용인대 범죄과학연구소 연구원), 오지현(용인대 범죄과학
연구소 연구원), 권예진(용인대 범죄과학연구소 연구원)
서울에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의 효과
이서진(동의대 석사과정), 박철현(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소득수준과 범죄두려움의 관계에서 서구중심 범죄두려움 모델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민경(경기대 박사과정), 박준호(경기대 박사과정), 장현석(경기대 공공안전학부 경찰행정학전공 교수)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 :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전혜경(경기대 박사과정), 박명인(경기대 박사과정), 조영오(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전공 조교수)
청소년의 차별피해 경험이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 –또래관계 지지의 조절효과
안해지(동국대 석사), 이창배(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혐오댓글 작성자의 심리 분석
박지애(동국대 석사과정), 조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의 대중적 의미 분석 -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중심으로
유지영(동국대 석사과정), 조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유입 환경에 대한 분석
김민수(동국대 학석사연계과정), 조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분석하기
강다영(동국대 학석사연계과정), 조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가상현실(메타버스) 속 아바타 성범죄 처벌에 대한 대중적 인식 분석 
: 유튜브 영상 댓글 분석을 중심으로
최승훈(동국대 학부생), 조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한국의 노인범죄에 대한 체계적 문헌 연구: 2000-2021년 발간된 학술연구를 중심으로
이진영(고려대 석사과정), 송효종(고려대 사회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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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당성 인식이 미치는 영향 : Tyler와 Tankebe 모델 비교

이수연(경기대 석사과정), 강송(경기대 석사과정), 장현석(경기대 공공안전학부 경찰행정전공 교수)

  본 연구는 미국의 Tyler(1990)에 의해서 처음 제시된 이후 2000년대부터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발전된 경찰정당성 이론이 대한민국의 정서에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국
내 연구의 경우, Tyler의 경찰 정당성 모델과 수정된 경찰 정당성 모델이 각각 분석·적용된 연
구는 많았으나, Tyler의 초기 경찰 정당성 이론에서 제시된 모델과 영국의 Justice Tankebe에 
의하여 발전된 경찰 정당성 이론의 모델을 비교· 분석 진행한 연구는 없었다. Tankebe의 모델
은 경찰 정당성을 구성하는 요인에 추가적으로 합법성(Lawfulness)과 효과성(Effectiveness)
을 넣었고, Tyler의 모델의 종속변수 중 하나인 경찰권한부여(Empower Police)를 삭제한 차
이점이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서구권에서 주장되었던 정당성 이론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지만, 미국에  기반을  둔 Tyler의 모형이  동양권에  속하는 
우리나라에 완전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특히나 법준수 의무감을 경찰 정당성이 매개로 하지 
않 는다는 연구가 있었고, 법준수 의무감이 협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연구도 부족
하였기에  법의식과  경찰협력을  독립으로  경찰정당성을  알아보는  것은  유의미하다. 경찰
이 효과적으로 범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법률을 준수하고, 법집행기관과 협력해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두 모델을 비교해봄과 동시에 경찰에 대한 협
력과 법의식이 높게 요구되어야 하는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경찰정당성에 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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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청소년의 비행피해발달궤적에 대하여

전혜원(경기대 박사과정), 차유정(경찰대 박사과정), 장현석(경기대 공공안전학부 경찰행정학전공 교수)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및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 가정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으
로서 우리나라도 빠른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동안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어 왔지만 이들의 비행피해와 어떠한 요인들이 이들의 비행피해에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 주제에 대해 활발하지 않았던 선행연
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비행피해발달궤적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집단을 나누고 각 집단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설계되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요인은 일반청소년과 
다른 특징적인 요소를 포함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 정책연
구원의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그 중 2차년도부터 6차년도의 비행피해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비행피해에 발달궤적에 따른 집단은 고피해형, 피해감소형, 
무피해형으로 3개의 비행피해발달궤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행피해요인으로서 
다문화청소년에게는 문화적 스트레스와 친구지지가 비행피해에 어떠한 변수보다도 유의미하게 
강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
의 비행피해 집단유형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고,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비행피해예방대책의 필
요성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범죄 환경과 도덕성, 자기통제력과 그 상호작용이 신상정보 공개 의향에 미치는 영향

김유진(고려대 박사과정), 송효종(고려대 사회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38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타인의 신상정보 공개/공유 행위에 상황행위이론을 적
용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범죄자 포함 범죄 혐의가 있는 자, 도덕적 비난
의 소지가 있는 자의 신상정보 공개 의향에 범죄 환경과 범죄 경향(도덕성과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과 인지된 처벌 판단(공개 시 적발 가능성, 처벌 강도, 양형)이 공개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도덕성과 자기통제력은 모두 공개 의향에 대한 범죄 환경의 영
향을 유의하게 조절하였다. 그중, 도덕성은 범죄 환경의 영향을 완충하는 반면 자기통제력은 
증가시켰다. 인지된 처벌 판단의 경우, 공개 시 적발 가능성에 따라 공개 의향에 차이가 나타
나 적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연구 참가자들은 공개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의 의의와 한계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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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 및 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호정(동국대 석사과정), 이창배(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청소년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시기이다. 이 시기, 
청소년들은 많은 갈등과 긴장 상황에 적응해야 하며 부모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일
차적 주체이다. 때문에 부모의 부정적 태도는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를 증가시킨다. 특히 부모
의 부정적 태도 중 방임 및 학대는 자살생각과 시도 등의 행동에도 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
계에서 우울 및 불안이 어떻게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 보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실시한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및 현황 분석’에서 활용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설문지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조
사 대상자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총 1,000명이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7.0 프로그램 및 
Hayes(2021)가 제안한 SPSS Macro PROCESS 4.0을 사용하였다. 주요 변인인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우울 및 불안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기술통계를 제시하였고, Pearson 이변
량 상관분석을 통해 상관계수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경로에서 우울 및 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Model 4번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부모의 방임 및 학대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었고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에 따라 자살생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태도는 청소년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정기적 부모양육태도 
점검 시스템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하여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태도가 얼마나 많은 영
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하는 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부모태
도 교육으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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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 : 메타분석

이수민(동의대 석사과정), 박철현(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낮은 자아존중감과 비행의 관계는 많은 선행연구들과 범죄학이론으로 인해 이제는 밀접하다
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 물론 낮은 자아존중감과 비행 중 무엇이 우선이다라던지, 낮은 자아존
중감이 비행에 있어서 유일한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자
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비행청
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진행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를 주제로 이루어진 
연구들을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비행청소년 대상 집단상담프로
그램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들의 이론적 배경으로는 영화치료, 놀이치료, 해결중심, 미술치료, 교
류분석이 있다. 이러한 주제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수 많은 효과연구들이 진행되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범위를 최근 10년간의 효과연구들로 좁혔다. 메타분석을 위한 자료의 
선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는 국회도서관 전자 자료와 한국학술정보 검색서비스(KISS)를 이
용하였다. 검색어는 ‘비행청소년’, ‘청소년’, ‘집단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자아존중감’이다.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나온 2010년 이후의 연구는 총 104건이며, 이 중 메타분석에 포함
하기로 한 무작위실험설계 수준의 연구는 총 6건이었다.
  이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6개의 연구 중 5개 연구의 효과크기가 제로(0)값을 포
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준다. 평균효과크기(mean effect size)는 1.45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큰 효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효과크기의 이질성은 87%로 큰 크기
의 이질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시각적으로 특별히 비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으므로 출간오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집단상담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 
Forest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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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종교의 포교방식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김병준(동국대 학석사연계과정), 조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최근 대중매체를 통해 특정 종교단체 신자들이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사이비 종교 범죄는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으나,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선뜻 대
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연구는 유튜브 댓글 텍스트 마이닝 방법을 적용하여 작성
자가 직접 경험한 사이비 포교 방식을 분석하여 사이비 종교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이비 포교’ 키워드 관련도 순으로 조회수 30만 이상의 유튜브 5개 (쇼츠 
1개 포함)를 선별하여 본인 혹은 주변인이 경험한 사이비 포교와 관련된 댓글들을 필터링하여 
단어 빈도 분석 및 워드클라우드 기법을 통해 공통적인 포교 방식을 분석하고 그 방식이 어떤 
심리적 요인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사이비 종교의 포교 방식을 확인하
고 그것의 심리적 요인을 이해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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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 사회학습과 학업중단청소년의 비행 간의 관계 – Akers의 사회구조·사회학습 모델을 중심으로

노희주(동국대 석사과정), 이창배(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매년 일정한 수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고 있다. 학업 중단의 이유는 대
체로 부정적인 경우가 많고, 체계적인 청소년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학업 중단은 
청소년의 삶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문
제행동으로 대표되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학업중
단 청소년의 복잡한 특성을 고려한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Akers의 사회구조-사회학습 모델은 기존의 사회학습이론에 사회구조적 변수를 추가하여 범죄
와 일탈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구체적으로, 사회구조적 변수는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원인이며, 오직 사회학습변수를 통해 매개되어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가정한다. 이처럼 Akers
의 사회구조-사회학습 모델은 개인의 행위를 미시적·거시적 측면 모두에서 접근하여 통합적인 
설명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Akers의 사회구조-사회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을 설
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구조요인이 사회학습요인을 매개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
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학업중단 청
소년 패널조사’의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2차 자료의 한계상 
모든 차원의 변수를 측정하지는 못하였으나, Akers의 사회구조-사회학습 모델을 이용하여 학
업중단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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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CPO와 과·계장(중간관리자급)의 인식 차이를 통한 범죄예방 및 
CPTED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박현호(용인대 범죄과학연구소장), 정지연(용인대 범죄과학연구소 연구원), 
오지현(용인대 범죄과학연구소 연구원), 권예진(용인대 범죄과학연구소 연구원)

  현대 사회에서 범죄예방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꾸준
히 이슈가 되어왔다. 범죄로부터의 안전과 예방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고,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
은 생활안전과(계)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CPO(Crime 
Prevention Officer)라 불리는 범죄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CPO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의 범죄환경과 범죄발생 요인을 진단 및 
분석하고, 타 기관 및 주민들과의 협력강화,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위무 활동과 방범 활동 홍보
강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이라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범죄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CPO와 중간관리자급의  과장, 계장 간의 
범죄예방 및 CPTED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서울경찰청 생
활안전계의 협조를 받아 서울에 있는 CPO와 생활안전계 과·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4, AMOS, 파이썬을 활용하였다. 설문결과
에 따라 CPO와 과·계장 간의 직위별 인식 차이를 파악하고 범죄예방과 그 중요성에 대해 논
의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조직 내에서 보다 효과적인 범죄예방 업무 수행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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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의 효과

이서진(동의대 석사과정), 박철현(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서
울시는 모든 자치구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예방효과를 살펴본다. 
합리적 선택이론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가 많은 것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발각 위험성이 높은 것이고, 이성적으로 이러한 주변상황에서 자신
의 행위로 인한 이익보다 비용이 높다고 판단하면 속도위반으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
이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자료는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과 전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표준 데이터를 통해 서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2019~2021년)와 서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
속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
(2020~2021년)을 이용하여 2019년과 2020년, 2019년과 2021년의 서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2019년과 2020년뿐만 아니라 2019년과 
2021년 교통사고 건수도 함께 분석하는 이유는 개선사업으로 인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대
부분 2020년 중에 이뤄졌고, 2021년에도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 높아진 과속단속카메
라 설치율에 따른 예방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사회환경 속에서 엄격한 실험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사실
험설계’를 이용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예방효과를 살펴본다. 실험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은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
라가 0개인 곳과 높은 설치율을 보이는 상위 5개로 총 2개의 기준으로 나누어 선정해보았다. 
반대로 통제지역은 개선 사업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이 낮은 곳
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자치구 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교통사고 건수가 충분하지 
않아 앞서 설명한 선정 기준에 맞는 자치구들끼리 묶어 실험지역과 통제지역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실험지역과 통제지역을 대상으로 상대적 효과크기(relative effect size, 이하 
RES)를 이용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건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9
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가 0개인 곳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했던 ① 2019년과 
2020년 사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변화 분석에서 [실험집단1]의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통제집단1]에 비해 7% 감소하였다. ② 2019년과 2021
년 사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변화 분석에서는 [실험집단2]의 어린이 보
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통제집단2]에 비해 오히려 57% 증가하였다. 설치율 상위 
5개를 실험집단으로 선정했던 ③ 2020년과 2021년 사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변화 분석에서는 [실험집단3]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통제집단
3]에 비해 13% 감소하였다. ④ 2019년과 2021년 사이에서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
통사고 건수 변화 분석에서는 [실험집단4]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통
제집단4]에 비해 1%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민식이법의 입법취지인 어린이보호구
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해지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과속카메라 설
치사업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를 줄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어린이 보
호구역 내의 과속카메라가 의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기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방
지턱과 같은 시설로 인해 이미 속도를 내기 어려웠고, 이런 상황에서 과속카메라의 설치가 갖
는 효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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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과 범죄두려움의 관계에서 서구중심 범죄두려움 모델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민경(경기대 박사과정), 박준호(경기대 박사과정), 장현석(경기대 공공안전학부 경찰행정학전공 교수)

  본 연구는 한국의 맥락에서 소득수준과 범죄두려움의 관계를 알아보고 어떠한 요인이 이러
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파악하여 서구중심적 범죄두려움 모델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하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연구를 위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0 전국범죄피해조사
(KCVS: Korean Crime Victim Survey)” 2차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및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SPSS Statistics 21.0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변량 상관관
계 분석 또한 실시하였다. 이후 곡선추정을 통하여 소득수준과 일반적/구체적 범죄두려움과의 
관계, 소득수준과 집합효율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R 4.3.0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Party 패키
지로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분석을 실시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분석결과, 일반적 두려움
의 경우 범죄두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집합효율성이 높고 소득수준이 매우 높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두려움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집합효율성이 높고 소득수준이 매우 
낮을 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 범죄두려움의 경우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집합
효율성이 높을 때” 범죄두려움이 가장 높아지며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집합효율성이 
높을 때” 범죄두려움이 가장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이 낮은 
하류계층의 경우 높은 집합효율성은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중류층 이상
의 경우 높은 집합효율성은 범죄두려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적으로 취약한 지역
에서의 지역사회 결속력의 강화는 주민들로 하여금 이웃에 대한 신뢰 체감안전도를 증진시키
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환경적 취약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는 지역사회 결속력 강화는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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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 :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전혜경(경기대 박사과정), 박명인(경기대 박사과정), 조영오(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전공 조교수)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청소년들의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접근이 매우 쉬워졌고,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불법 사이버도박의 주체로 등장하고 불법 사이버도박 행위가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이 증가하면서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집이나 PC방 외에 학교 수업 
시간,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에도 자유롭게 도박 사이트에 접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러한 불법 도박 사이트들은 청소년들이 단순 게임 방식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
이어서 도박 사이트에 손쉽게 접근하여 오랜 기간 중독 현상에 빠지게 만든다. 이로 인해 도박 
빚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불법행위들에 연관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사이버도박 실태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SNS, 유튜브 등의 
홍보를 통해 청소년들로 하여금 쉽게 접근하도록 유인하는 유입경로를 분석해, 청소년들이 인
터넷과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이버도박에 노출된다는 단면적인 주장을 구체화하
고 이에 상응하는 대응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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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차별피해 경험이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 –또래관계 지지의 조절효과

안해지(동국대 석사), 이창배(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아동종합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성별, 비수급, 수급·차상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별 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혐오 표현에 대해서 
성별, 장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및 혐오 표현에 대해서 청소년이 12.5% 경험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이버실태조사, 2022).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차별경험은 긴장과 부정
적 정서를 유발하여 비행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연구는 일반긴장이론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차별피해경험이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는 과정에서 보호요인인 사회적지지에서 또래지기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차별피해경험은 외모차별, 학업성적 차별, 성별 차별로 측정을 하였으며 지위비행은 흡연, 음
주, 가출 유무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방정환재단에서 수집한 「2019년 제11차 한국 어
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중․고등학생]」자료를 활용하였으며, SPSS 29.0을 이용하여 인구사회
학적 특성과 변수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의 상관분석을, 또래관계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차별 피해경험은 지위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와 관련하여 또래관계의 사회적 지지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로 일반긴장이론으로 차별경험과 지위비행 행동을 설명할 수 있지만 친구관계
는 긴장이나 부정적 자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차별경험을 구체적 
피해들로 검증하였고,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보호요인의 영향력도 검증해보고자 했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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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혐오댓글 작성자의 심리 분석

박지애(동국대 석사과정), 조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혐오표현은 한 사회의 증오와 차별을 심화하고 사회 분열과 집단 폭력까지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하고 복잡한 개념이다 기존 . 연구들은 인터넷 속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혐오표현
의 법적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을 논해 왔으나 정작 ,혐오표현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는 설명
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공공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혐오댓글이 가지는 언어학적 특징을 분석하
고 그 의미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특정 사람이나 집단의 생각하는 방식이 
잘 나타나는 기능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총 40,130개의 혐오댓글과 혐오가 
아닌 댓글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파이썬 패키지 중 은전한닢의 형태소 
분석과 TF-IDF 분석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혐오댓글은 ‘너’, ‘너희’ 등과 같은 2인칭 대명사
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 ,혐오가 아닌 댓글은 ‘나’, ‘우리’ 등과 같은 1인칭 대명사를 더 많이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혐오댓글 작성자가 혐오 대상과 경계를 그으며 내집단/외집단 
편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혐오댓글은 ‘는’, ‘만’과 같이 주어나 목적어
를 한정하는 보조사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대상의 특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특정 행동
의 원인을 환경이 아닌 그 대상에게서 찾는 내적 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들은 혐오댓글 분류에 사용되는 언어학적 특징들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나아가 분
류성능의 향상에 일조할 수 있다 또한 혐오댓글의 개인적인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사회 속 혐
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합한 교육, 조치를 통한 혐오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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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의 대중적 의미 분석 -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중심으로

유지영(동국대 석사과정), 조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최근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크게 증가하며 용어 사용 빈도도 함께 증
가하였다. 한편 가스라이팅의 정의는 학문의 관점에 따라 다소 상이하여 합일된 정의가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가스라이팅 행위에 해당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적 판단에 어려움이 
따른다. 가스라이팅의 의미가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대중이 해당 용어에 가지는 인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유사한 예로 ‘그루밍’은 학술적 용어가 아니었으나 대중과 언론에 회자되며 그 
표현이 익숙해져 정부 기관에서’ 온라인 그루밍’ 등의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SNS는 익명성
을 기반으로 보다 솔직한 개인의 생각이 노출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해
시태그를 사용해 SNS에 게시물을 올릴 경우 타 사용자에게 공유될 가능성이 두 배로 높아진
다. 따라서 해시태그를 이용한 SNS 분석이 대중의 인식 분석에 효과적이라 생각되어 가스라이
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SNS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자료 수집은 웹 크롤링 기법
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에 가스라이팅을 포함한 게시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TF-IDF 분석을 통해 가스라이팅 관련 게시물 내 빈도수를 파악하였고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를 이용하여 도출된 단어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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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유입 환경에 대한 분석

김민수(동국대 학석사연계과정), 조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2022년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의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앱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공간이 온라인으로 이동한 만큼, 온라인 데이터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점과 취약점을 파악하여 이들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고안하고자 한다.
  청소년 성매매 알선 게시글이 올라오거나 실제 알선이 이루어지는 사이트를 기반으로 API를 
통해 정보를 크롤링하고, 공개된 논문 중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실제로 인터뷰한 데
이터 사용하여,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성매매 게시글의 현황과 추세를 조사하고 청소
년 성매매 유입 환경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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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분석하기

강다영(동국대 학석사연계과정), 조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이 만들어졌지만 아동학대는 감소하기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2020년 10월 정인이 사건 후로 대중의 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텍스
트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정인이 사건 이후 대중의 인식에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인스타그램과 빅카인즈 API로 정인이 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키워드 빈도분석, 워드클라우드 등을 수행하였다. 뉴스와 인스타그램에서 사용된 키워드의 차이
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정인이 사건 이후 대중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
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아동학대 예방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보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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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가상현실(메타버스) 속 아바타 성범죄 처벌에 대한 대중적 인식 분석 
: 유튜브 영상 댓글 분석을 중심으로

최승훈(동국대 학부생), 조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메타버스 플랫폼들의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메타버스 상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들
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가상세계 속 아바타 간의 일어나는 성범죄(신체접촉, 성행위 묘사 
등)로 처벌받은 사건은 없다. 이에 아바타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할 것인지에 대해 
법적·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유튜브에서 메타버스 속 아바타 성범죄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영상의 댓글들
에 대한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아바타 성범죄 처벌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연구 방법은 Python을 통해 크롤링한 영상의 댓글들을 감정분석하여 3가지 감정
(부정, 긍정, 중립)을 기준으로 나눈 뒤, 이를 바탕으로 아바타 성범죄 처벌에 대한 대중적 인
식을 분석하였다. 각 3가지 감정별로 나눈 댓글들을 그룹화한 뒤, 핵심어 분석기법(워드클라우
드, 빈도분석)을 통해 각 그룹의 주된 의견 및 논점들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아바타 인격권에 대한 입법을 논의하는 현 상황에서 
이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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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인범죄에 대한 체계적 문헌 연구: 2000-2021년 발간된 학술연구를 중심으로

이진영(고려대 석사과정), 송효종(고려대 사회학과 부교수)

  현재 한국은 고령 사회로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1년 형법범죄에 있어 전체 범죄자 중 노인 범죄자는 16.9%를 
차지하였고, 다른 나이대에 비해 지난 10년 동안의 범죄 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노인 범
죄에 대한 체계적 문헌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게재된 
논문들을 검토하여, 노인범죄를 다룬 연구를 다양한 수준에서 분류하고, 기존 문헌의 공백을 채
우기 위한 정책적 함의와 미래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고령 사회를 앞
둔 시점에서 노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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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범죄학회 2023 춘계학술대회

윤리교육

발  표: 손병덕 윤리위원장(총신대)

연구윤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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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2008. 12. 27 제정

2010. 7. 3 개정

2017. 10. 1 개정

2018. 9. 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대한범죄학회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은 대한범죄학회 회원(이하 회원)이 연구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윤리성과 진실성을 제고하며,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한범죄학회 회원과 "한국범죄학"에 원고를 투고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연구활동"은 연구의 제안 및 수행, 결과 보고, 발표 등의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2. "심사활동"은 연구활동의 결과물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등의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3. "연구자"는 학회와 관련하여 연구활동과 심사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 및 기관을 의미한다.
4. "저자"는 연구자로서 연구활동 및 심사활동의 과정이나 결과를 저술하는 모든 사람 및 기관을 의미한다.
5. "연구부정행위"는 연구활동의 수행에 있어서 정당한 방법으로 인정될 수 없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날조"는 사실이 아닌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경우.
2)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경우.
3) "변조"는 연구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에 인위적으로 조작을 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
4) "표절"은 저작권 관련 법령상 보호되는 타인의 생각 또는 연구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자
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5) "저자의 부당 표시"는 공동 연구물인 경우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합당하게 논문저자 자격을 배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학술적 기여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6) "중복게재"는 사전에 편집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국내외에서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하
여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
6. "비윤리적연구행위"는 전호에 규정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연구활동 및 심사활동
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적인 통념상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이용하거나, 연구의 윤리성 및 진실성 확보와 올
바른 연구문화 정착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2장 정직성과 연구의 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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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직성) 연구자는 연구결과가 국가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항상 정직한 자세로 연구활동과 
심사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 책임과 연구의 진실성)

1. 연구자는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진실만을 추구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정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연구결과
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자유롭고 공정한 과학적 교류의 의무)

1. 연구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며, 자신이 아닌 연구자들에 의하여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2. 자유롭고 공정한 과학적 교류와 다수의 검토자를 통한 연구결과 검토를 위하여, 자신이 아닌 연구자들
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저작권 및 다른 제약 조건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연구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임
해야 한다.

제3장 공동연구

제7조(공동연구)

1.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각자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며, 공동연구에 참여하
는 연구자는 맡은 바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참여자 간에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충
분한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8조(저자의 책임)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모든 연구에 대하여 자신의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
2. 공동연구에 있어서 책임저자는 연구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
으며, 공동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책임 또한 가진다.

제9조(저자의 결정) 저자의 순서는 지위의 고하와는 관계없이 연구에 대한 기여도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
영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저자의 부당 표시를 지양하여야 한다. 단,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주된 연
구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기여활동에 대하여 참여 연구자들의 합의 하에 그 내용을 주(註)로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저자의 소속 및 직위 표시) 모든 저자는 소속과 직위를 표시하여야하며, 저자의 소속과 직위는 연
구를 수행하는 당시의 소속과 직위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소속/직위 표시 양식은 아래 표 참조).
1. 연구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며, 자신이 아닌 연구자들에 의하여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2. 자유롭고 공정한 과학적 교류와 다수의 검토자를 통한 연구결과 검토를 위하여, 자신이 아닌 연구자들
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저작권 및 다른 제약 조건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연구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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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및 비윤리적연구행위

제11조(인용) 저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그대로 또는 번
역하여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을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노력과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2. 출처는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3. 피인용 저작물과 인용 저작물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4. 참고문헌의 목록은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 인용의 대상은 반드시 최초의 출처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6.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7.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1.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있어서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있어서 데이터 및 연구결과를 날조, 위조, 변조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있어서 표절을 해서는 아니 된다.
4.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있어서 저자의 부당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있어서 중복게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논문심사

제13조(편집위원회의 책임과 의무)

1.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
한 책임을 진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취급에 있어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 00대학 /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 00대학 /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 00대학 /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 00대학 /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 00학교 /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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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1. 심사자는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하는 기일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는 데 있어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
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자는 전문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할 
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 이유도 함
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논문 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조언을 구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
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제15조(심사자의 비윤리적 행위)
1. 심사자는 심사활동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활
동에 사용할 수 없다.
2. 심사활동에 있어 비윤리적행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삼가야 한다.
1)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 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행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제16조(심사기준) 심사자는 심사시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
야 한다.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윤리규정시행

제17조(윤리규정 서약) 본 학회의 신규회원은 연구수행과 본 학회 학술지 투고시 본 윤리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기존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점에서 윤리강령의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
로 간주한다.

제18조(윤리규정 위반 보고) 본 학회의 신규회원은 연구수행과 본 학회 학술지 투고시 본 윤리규정을 숙지
한 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기존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점에서 윤리강령의 준수할 것을 서약
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본 학회의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는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7장 윤리위원회와 윤리위반에 대한 조치

제19조(윤리위원회 목적 및 성격)

1.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편집위원장 외의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20조(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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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되는 경우에
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윤리위원회의 윤리강화 활동) 윤리위원회는 학회연구윤리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윤리강화 교
육, 포럼,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한다. 또한 정기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윤리 강화 교육을 실
시한다. (2017. 09. 01 신설)

제22조(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
하여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23조(제보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보
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
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하여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
지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제25조(윤리위원회의 판정 절차)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조사 일정은 6개
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
인을 거쳐 조사 기간을 1회 6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본조사 과정 중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 윤리위원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제1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1회 3개월 내에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조치) 연구윤리위원회가 연구윤리위반행위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연구윤리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논문의 삭제
2. "한국범죄학연구"지에 3년 이상 논문 등의 게재금지
3. 한국연구재단 등 관련기관에 위반내용 통보

제26조(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회칙의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
로 간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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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 외 사항) 이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제3조(심의) 윤리위원회는 교육부 훈령 제60호(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2014.3.24.제정)에 준하여 심의 
한다.
제4조(시행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2018.7.17)에 따른 제10조(저자 소속 및 직위 표시)가 개
정됨. 개정된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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